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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이 지역 기업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소재 중소 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212개의 자료를 회수하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증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인 ‘직연’과 ‘학연’은 정부 과제확보, 경영개선,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
득,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지연’부분은 경영성과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전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의 고도화가 요구되어 지고 둘째, ‘지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간에 상호신뢰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대전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협회들은 최고 경영자들 간에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접촉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lications for Daejeon's business management by analyzing
the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human solidarity among CEO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in Daejeon. From 20th March to 20th May 2018, 21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CEOs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Daejeon for this study and verified using the SPSS statistics Analysis 
Program. As a result,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work" and "school" connection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securing government projects, improving business management, acquir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business 
growth, and securing competitiveness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On the other hand, the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 factor does not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these 
studies on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of business in Daejeon. First, it requires a higher level of the CEO
solidarity. Second, efforts aimed at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EOs in Daejeon are needed to develop close 
relationships and strong connections. Third, each operating association established in Daejeon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building relationships among CEOs and operate programs to increase the chances of contact.  

Keywords : CEO, Human solidarity, Work connection, School connection,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 Small 
and medium venture companies, Mutual trust, Clos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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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전지역에는 1974년부터 연구단지조성이 시작되었
으며, 1997년 10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지역에도 대덕연구단지를 중

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97
년 12월 14개의 벤처기업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창업을 
시작으로 1998년 42개, 2000년에 66개의 벤처기업들이 
창업되었으며[1], 이 시기에 중소기업청(현/중소벤처기
업부)에서는 국․공립 교수와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이
나 경영참여시 3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한편으로 스톡
옵션 행사시 소득세 감면을 받는 대상을 사내 종업원에

서 사외 전문 인력(대학교수, 출연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획기적인 창업정책 시행으로 대덕에는 많

은 연구원들과 대학교수들이 벤처창업에 가세를 하게 되

었다. 이러한 여파로 창업의 열기는 더욱 고조 되었으며, 
때 마침 2005년도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설립으로 창업
의 분위기는 더욱 확대 확산되어 2012년 12월까지 995
개로 늘어났다[1]. 
이와 같이 1998년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벤처창

업이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충분한 경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이 이루어졌다. 부
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

은 외부활동을 통해 부족한 경영정보나 자원을 획득하고

자 당시 구축된 다양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찾기 

시작하였다. 대전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국내 타 지역보다 산․학․연․관의 협력을 이룰 수 있

는 충분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그렇지
만 1998년부터 약 20여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
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실패를 하여 산업현장에서 사라져 

갔고, 또 새로운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대덕벤처기업 CEO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

연구에서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들은 각종 클러스터에 참

여하는 비율이 47.9%이고 나머지 52.1%는 클러스터 활
동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 연구원 및 교수창업의 붐을 고려할 때 대덕에
는 직장연고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
소,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경력의 중첩관계가 형성
되었고, 학연에서는 KAIST, 충남대, 한양대, 한밭대 등
을 중심으로 학연이 형성되었다[2]. 이러한 사회적 네트
워크 특성들이 경영성과(종업원 수/매출액에 한정)에 미

치는 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으로 확대된 중소․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인 직연(전직의 직

장연고), 학연(동문, 동창관계), 지연(지인, 혈연관계 등)
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논문을 고찰하고, 가설입증
을 위해 분석모델을 설계한 후 통계적 절차를 거쳐 검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토의와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전지역 중
소벤처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결론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 개념 

기업경영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가 갖고 있는 인적 결

속은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인적 결속은 최고 경영
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인적 결속을 통해 최고 경영자의 인적자본이 형성

된다고 본다. 인적자본은 개인적·사회적·경제적 복리의 
창출을 촉진시키는, 개인 안에 내재된 지식·기능·능력을 
의미한다[3-5]. 또한 인적자본을 지식, 능력, 기술의 통
합능력으로도 정의하고 있다[6].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은 사내 또는 대외적인 네트

워크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의 공급 사슬을 연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6-7]. 최재필(2012)은 인적 결
속을 위한 오프라인 네트워크 유형을 혈연 네트워크

(family network), 지연 네트워크(region network), 학연 
네트워크(school network), 사내 네트워크(intra-firm 
network), 사외 네트워크(extra-firm network) 등 5가지
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8]. 
위의 구분 외에도 한국사회의 경우는 산업화 이후에

도 비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강한 연결 의 네트워크로 

발전되고 있다고 한다[9]. 연고주의에 기초한 인적관계
는 구성원들 간의 매우 긴밀한 연관성, 동질성, 친밀성, 
소속감, 충성심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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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고주의는 조직구조나 조직구성원의 속성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의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대

외적인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인 연고

주의의 유형인 혈연, 지연, 학연, 직연, 업연을 근거로 하
고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은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정부출연 및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원, KAIST를 비롯
한 대전지역 대학의 교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직원 
출신 등의 창업자가 다수)하여 과거 동일직장에서의 연
고 관계인 ‘직장연고’(이하 ‘직연/Work Connections’이
라 한다)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학교의 동창관계
인 ‘학연/School Connections’, 그리고 직연과 학연을 제
외한 혈연(가족관계), 친지, 지인, 친분 등의 관계를 갖게 
되는 ‘지연/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을 독립변
수로 정의하고 3가지 요소들에 대한 선행논문을 연구하
였다. 

2.1.1 직장연고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직연은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대부분 기업의 CEO들은 이전 직장의 경험을 바
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창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 직장의 근무경험을 통해 연장선상에서 기업

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많은 Risk를 낮출 수 있기 때문
일 것이다. 또한 전 직장에서 축적된 기술(제품)이나 업
무 및 경영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경쟁자․공급자․
고객 등의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대덕지역의 경우 기업들 간의 비공식 네트워킹 실태

조사 결과 340개 업체 중 67%가 이전의 직장관계를 통
해 사회적 인적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전략적 클러스터링을 위한 워킹그

룹 보고서에 의하면 대덕특구내의 직장관계(직장연계)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네트워크 분

석(SNA분석)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
소, 국방과학연구소, KT 등 주요 연구소 중심으로 전 직
장의 경력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2].
이와 같은 직연은 기업경영 활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 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기회와 위협, 경쟁 및 규제 상황과 같은 

중요한 요인을 경험상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협력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직연이  중요

시되는 점은 초기기업 CEO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이나 기술 등을 익히고, 역량을 강화해 
가는 데 있어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직장경험은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경험적 배경이 다른 
경영자들에게 동일한 경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였을 때 각 경영자들은 자신의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고 한다[11].
또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 자본조달에 있어서 벤

처캐피탈리스트는 CEO의 동일한 직장 출신관계를 중요
시 하며[5, 12], R&D과제를 선정하는 하는 경우에 있어
서도 최고 경영진들이 직연으로 연결 되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기업 성과를 더 잘 

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 이상과 같이 직연은 산업 
현장에서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CEO의 대외 네트워
크 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교량적 결속 자본의 역할을 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인적자원 
중 직연을 독립변수의 한 부분으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1.2 학연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학연은 동일 학교의 동창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

한다. 한국 사회의 3대 연줄이라 불리는 혈연(family), 
지연(region), 학연(school) 중에서 학연은 개인이나 학
벌 집단의 사회적 자본을 생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13]. 연구자도 학연은 우리나라 개인의 인적 결속의 종
요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학연 
관계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을 목격

해 왔으며 또한 기업의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참여했던 “경영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

한 첨단기술벤처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분석 연구; 
대덕연구 개발특구의 첨단기술벤처기업 사례분석과, 전
략적 클러스터링을 위한 워킹그룹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덕지역의 기업 간 비공식 네트워킹 조사결과 조사대상 

340개 업체 중 학연 71.1%가 타 기업과 사회적 연계관
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학교가 동일한 동창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0호, 2018

186

관계의 관계정도가 KAIST, 한양대, 충남대, 한밭대, 고
려대, 인하대, 동국대 순으로 제시된바 있다. 또한 최종 
출신학교와 학과가 동시에 일치하는 관계만 추출했을 경

우 48명의 노드와 30개의 링크가 관찰되었다[2]. 또한 
대덕 지역의 기업들은 강한 연결망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들 간 전략적 제휴와 사업파트너 연계에서 학연의 관계

로 강한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편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연 보다는 사내 네트워크

(intra-firm network)가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
며, 글로벌화와 정보화, 전문성의 발달로 학연의 연대의
식이 줄고, 조직이 갖는 가치를 동료들이 공유하면서 생
긴 조직 내의 사내 네트워크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연구 사례도 있다[8]. 이상과 같은 학연에 대한 선
행연구의 사례가 다양한 만큼 본 논문에서는 인적 결속 

중 학연을 두 번째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1.3 지연(혈통/지인)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인적 결속 중 지연은 사람 사이 관계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신뢰, 의무 등을 포함 한다[15].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및 그밖에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공동체 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사람들 간에 신

뢰관계를 형성한다[16]. 이러한 신뢰 속에서 관계의 강
도는 개인이 자신의 파트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17]. 인지는 사회
적 관계 속에서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관계

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16]. 그리고 혁신
주체간의 인지도와 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사업성과에 매

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적 결속에 있어서 대

부분 전통적인 연고주의를 기초로 하여 부모, 친지, 고향 
친구, 동료, 지인 등과 같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형태가 되고 있다. 지연은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나 감정
적인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19, 20]. 또한 직
장이나 이웃사람, 종교 활동, 학연, 취미생활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얻기

도 한다[16]. 가족, 친구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기업
의 생존과 매출성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1],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
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22].

한편, 학연, 지연, 혈연의 클러스터 내에서 결속형 사
회적 자본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다

는 주장도 있다[7]. 그렇지만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
를 활발히 할수록 네트워크 효과(정보접근, 경력후원)가 
높다고 제시하고 있으며[8], 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는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식공유와 필요한 자

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외

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16]. 
지연은 사회기구 및 클럽의 회원과 네트워크 형성이

나 친척·친구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고[23, 
24], 사회적 자본인 인지관계를 그리고 인적자본과 사회
적 자본인 네트워크를 지연으로 구분하고 있다[25]. 또
한 이러한 인적자원은 신뢰와 강한 연계성을 바탕으로 

지연을 세분화 시키고 있다[26].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의 근거를 토대로 인적자원 중 지연을 세 번째 독립변
수로 선정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2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논문 연구

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성과를 이루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
은경(2013)은 경영성과의 개념을 국제화로 채택하고 있
고[27], 국제화는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성과를 이루게 
되며[28], 업무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사업화
나 국제화를 이룬다고 한다[29]. 최병훈(2009)은 결속형 
자본(학연, 지연, 혈연)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특허출원 
등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정의하고 있다[7]. 서리빈 
외(2012)는 기술혁신 성과를[30], 특허나 상표권을 채택
하고 있다[31]. 
또한 학연, 직연, 지연 등의 인적자원에 의한 경영성

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

를 측정하고[5], 또는 경영혁신과 기업가적 성장을 경영
성과로 측정하였다[32-33]. 그 밖에 기업경쟁력[34], 매
출액[35-36], 기술‧인력의 수요창출[37], 단순한 경영성
과[38-40], 조직의 유효성[41], 고용성과[42], 조직개발, 
경쟁과 경쟁적 우위[43], 부채와 자본비율, 직원 수, 연
구개발 강도와 광고 강도[44], 기업규모와 수출 강도[45] 
등 다양한 종류의 경영성과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중소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의 개념을 정부지원 과제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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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경영개선, 기업성장 노하우 확보, 4차 산업혁명시대
에서의 기업 경쟁력 강화(이하 ‘4차 산업관련 경쟁력강
화’)의 4가지 요소를 측정항목으로 채택하였다.

3. 연구설계 및 실증분석 

3.1 연구설계

3.1.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론적인 배경의 검토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과에 얼마만큼의 성과

로 이어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Fig. 1과 같이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Fig. 1. Analytical Model

Table 1. A research hypothesis
Hypothesis

No. Contents 

1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2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management 
improvement.

3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securing of 
corporate growth know-how.

4 Work connections will affect the reinforce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5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6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7 school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corporate growth know-how.

8 school connections will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9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influence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10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influence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11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know-how in 
corporate growth.

12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will have an 
impact on securing competitiveness in 
the fourth industry.

또한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총 12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1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설문조사 결과 얻어진 응답 자료의 

신뢰성 입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으로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다음으로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살

펴보고 독립변수의 인적결속의 요소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3.1.2 연구변수의 측정항목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중

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직연, 학연, 지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의 
변수들을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 
경영개선, 기업성장 노하우 획득, 4차 산업관련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각각의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에 대

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
를 사용하였다.

Table 2. Measurement items of study variables

Variable Symbol An operational 
definition Scale type

Work 
Connections

1-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
point 
scale1-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School 
Connections

2-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
point 
scale2-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3-1 Help to join an association A five-
point 
scale3-2 Help in association activities

Management
performance

4-1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A five-
point 
scale

4-2 Management improvement

4-3 Corporate growth know-how

4-4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0호, 2018

188

3.2 실증분석 

3.2.1 기술통계

표본은 대전지역의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사)대전세종충남 중
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대전세중충남 여성벤처협회, 
(사)대전세종충남 수출기업협회, (사)미래CFO협회의 회
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표본의 수는 212개 
기업이며, IT기업 102개, BT기업 28개, NT․ST 8개, 환
경관련기업 22개, 기타 52개로 다양하게 업종을 선별하
였다. 또한 학력으로 학사이하 40.57%, 석사 27.36%, 박
사 32,07%이며, 전직 경력으로 타사 경영 19.81%, 회사
원 44.34%, 연구소 25.47%, 기타 10.38%로 이루어 졌
다. 또한 직연(75.5%), 학연(77.4%), 지연(86.8%)의 비
율로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을 확인하였다.  

3.2.2 신뢰성 분석

신뢰성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별 개념이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했을 

경우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Table 3.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for each measured 
question

Variable Cronbach
alpha Factors Measurement Questions

Human 
solidarity

1-1) Work connections .744

2-1) School Connections .739

3-1)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760

Management 
performance

4-1)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714

4-2) Management improvement .705

4-3) Corporate growth know-how .704

4-4)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700

즉, 문항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

이다. 이러한 추정방법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의 통계를 사용한다. 보통 도출된 통계량이 0.60이상이
면 측정문항들 간에는 내적인 일관성과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60이상
인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측정 문항별 신뢰성 검증결과
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이 0.60보다 

높은 0.70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설문 문항
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3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의 개략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onfiguration concepts

Sortation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4-1 1-2 2-2 3-2

Human 
solidarity

4-1 1

1-2 .302*** 1

2-2 .302*** .441*** 1

3-2 .231*** .214** .519*** 1

Sortation
Management improvement

4-2 1-2 2-2 3-2

Human 
solidarity

4-2 1

1-2 .338*** 1

2-2 .360*** .441*** 1

3-2 .256*** .214** .519*** 1

Sortation
Corporate growth know-how

4-3 1-2 2-2 3-2

Human 
solidarity

4-3 1

1-2 .331*** 1

2-2 .464*** .441*** 1

3-2 .321*** .214** .519*** 1

Sortation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4-4 1-2 2-2 3-2

Human 
solidarity

4-4 1

1-2 .360*** 1

2-2 .311*** .441*** 1

3-2 .219*** .214** .519*** 1

 Note. **p<0.01, ***p<0.0001

3.2.4 가설검증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Fig. 2.
와 같다. 
우선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의 하나인 ‘직연’은 경영

성과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2.914**), 경영개선
(3.269**),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 (2.329**), 4차 
산업관련 경쟁력확보(3.915***)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연도 경영성과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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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and Path
A 

stand-ard 
error

β C.R(t) p
Adopti-

on 
status

1
Work connections

.041 .210 2.914 .004 Adopti-
on→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2 → Management
   improvement .035 .223 3.169 .002 Adopti-

on

3 → Corporate growth   
   know-how .037 .157 2.329 .021 Adopti-

on

4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39 .277 3.915 *** Adopti-
on

5
School connections

.043 .029 2.903 .004 Adopti-
on→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6 → Management
   improvement .037 .262 3.728 *** Adopti-

on

7 → Corporate growth   
   know-how .039 .395 5.854 *** Adopti-

on

8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41 .189 2.674 .008 Adopti-
on

9

Region or Kin-group 
connections

.050 .106 1.406 .161 Dismis-
sal→ The acquisition of  

   government tasks

10 → Management
   improvement .043 .100 1.354 .177 Dismis-

sal

11 → Corporate growth   
know-how .045 .113 1.601 .111 Dismis-

sal

12
→ 4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048 .084 1.138 .256 Dismis-
sal

부과제 확보 (2.903**), 경영개선(3.728***), 기업성장
에 필요한 정보획득(5.584***), 4차 산업관련 경쟁력확
보(2.674**)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Note. **p<0.01, ***p<0.001

Fig. 2. Validation Result of Research Model

하지만 지연은 경영성과인 정부과제확보(p=0.161>0.05)․
경영개선(p=0.177>0.05)․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
(p=0.111>0.05)․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p=0.256> 
0.05)의 모든 요소가 유의수준(p<0.05)을 벗어나고 있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onfiguration concepts

유의수준 ***p<0.01

4. 토의 및 시사점 

2000년 하반기 국내에 불어 닥친 ‘벤처거품론’, ‘닷컴 
위기’, ‘도덕적 해이’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업경영
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46]. 그렇지만 대덕의 기업들
은 기술기반의 벤처기업들로 위와 같은 경영난 속에서도 

대덕의 기업들은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2005
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설립되면서 첨단기술의 벤처기

업들은 대덕특구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해왔

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고 경영자들은 부족한 경영
자원을 학보하기 위해 인적 결속인 ‘직연’, ‘학연’, ‘지
연’ 등을 동원해 왔다. 최고 경영자가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수가 많고, 소속된 모임이 많을수록 그
리고 높은 수준의 기업들과 연계를 맺을수록 경영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된바 있고[2],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 강화는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

다[8]. 또한 대덕특구 소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최고 
경영진의 ‘직연’과 ‘학연’의 연구에서 정부의 R&D과제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되었다[5]. 본 연구
에서는 대덕특구에서 대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최고경영

자들의 인적 결속인 ‘직연’과 ‘학연’에 ‘지연’을 추가하
여 실제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인

적 결속인 ‘직연’․‘학연’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즉, 
대전지역의 경우 최고 경영자들은 경영성과를 이루기 위

해 ‘직연’과 ‘학연’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대전지역에 대덕특구라는 특성
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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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의 정부 R&D과제 선정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과도 일치하는 연구결과였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인적결속 변수 중 하나인 ‘지연’

은 경영성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선행 연구자에 의하면 혈연, 지연, 사내 
네트워크 강화는 정보접근에 부각된다고 주장하지만[8]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경우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냈

다. 그 원인이 최고 경영자가 대외 활동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심과 관계성에 있어서 단순하게 인지적 차원으로 

만 생각하는 것인지, 아는 사이로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상호 심각한 경쟁관계가 있어서 인지 추가

적인 연구와 해석이 요구된다.
대전지역에 중소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인적 결

속을 위해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수는 적

은 편이다.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을 바탕으로 지속적
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시사

점을 제시한다.
첫째, 최고영영자의 인적결속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직연’과 ‘학연’이 경영성과로 이어지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비즈니스 형태의 인적 결

속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고도화된 전략적인 인적결속

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하
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최고 경영
자들은 끊임없이 인적 결속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에 있어서 ‘지연’부분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확인 되었다. 인지
적 차원에서 볼 때 대전지역의 최고경영자 상호간에 충

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4
차 산업사회는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의 사회로 상호

간의 연계협력이 필수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들 간에 신뢰를 구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강한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행논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인’ 간의 강한연결은 정보접근성과 
경력후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최고 경영자들은 ‘지인’ 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지역에는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협회가 설

립・운영되고 있다. 협회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관계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최고 경영자들 간의 접촉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부족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
보할 수 있도록 ‘직연’이나 ‘학연’, ‘지연’을 모두 동원하
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시작은 상호간의 관심과 관계성에
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자원 확보의 통
로를 적극 넓혀 가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협회들은 구
성원들에게 상호간의 인적결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 시켜

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전지역 중소벤처기업 최고 경영자의 인

적 결속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실증적 연

구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업무적으로 적용
될 수 있고, 혁신클러스터의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정책
제언도 제시되었다.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인 전 직장
의 ‘직연’(동일 직장연고), 학연(동문, 동창관계), 지연
(지인, 혈연관계, 연고)에 대한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최고 경영자의 인적결속
의 하나인 ‘직연’은 경영성과에 있어서 정부과제 확보
(2.914**), 경영개선(3.269**),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
획득(2.329**), 4차 산업관련 경쟁력 확보(3.915***)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전 직장에서 연고 관계인 ‘직연’의 경우 상호
간에 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학연’도 경영성과인 정부과제 확보(2.903**), 경영개선
(3.728***),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 획득(5.584***), 4차 
산업관련 경쟁력확보(2.674**)의 모든 요소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연’의 경우 경영
성과인 정부과제확보(p=0.161>0.05)․경영개선(p=0.177>0.05) 
․기업성장에 필요한 정보획득(p=0.111>0.05)․4차 산
업관련 경쟁력 확보(p=0.256>0.05)의 모든 요소가 유의
수준(p<0.05)을 벗어나고 있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전지역의 중소
벤처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인적 결속 중 ‘직연’,
과 ‘학연’은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음을 뚜렷하게 입증하
게 되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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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고 경영
자의 인적 결속의 변수를 다양화하지 못하고 ‘직연’, ‘학
연’, ‘지연’ 만을 채택한 점과 매개변수 등을 적절히 활
용하지 못하고 시사점을 얻는데 그치고 있어 향후 최고 

경영자의 인적 결속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과 매개변수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전지역의 혁신클러
스터의 주체인 협회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최고 경영

자의 인적 결속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 협회별 실증사례 

분석 등은 추가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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